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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

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.…”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(생활규칙 24 항)” 

 
 
 
 

4 월 9 일 14 시 30 분에 

네그라르 병원에서  

향년 89세, 65년간 수도생활을 하신  

우리 엘리사베타 나탈리나 피오리니 수녀님께서 

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.  

 
하느님의 사랑을 항상 노래하리라. 이 성목요일에 성부께서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셨

던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할 우리 나탈리나 수녀님을 당신께로 부르셨습니다. 수녀님은 당

신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을 바치리라며 받은 성소의 선물에 충실하셨음을 증명

하였습니다.  

엘리사베타 수녀님은 삼 남매 중 막내로 1930 년 7 월 20 일에 카르피네티의 마롤라에서 태어

났고, 1930 년 8 월 3 일 카르페네티의 산 돈니노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. 1952 년 3 월 18

일에 입회했습니다. 1955 년 3 월 18 일에 알바노 라찌알레 모원에서 입수련 했습니다. 1956 년 9

월 3 일 첫서원을 하셨고 나탈리나라는 이름을 받으셨습니다. 5 년뒤 첫서원일과 같은 날에 종

신서원을 하셨습니다.  

서원 후에 여러 지역으로 파견되어 사목사명을 수행하셨고, 몇몇 공동체의 원장도 하셨습니

다. 1956 년부터 아벨리노, 1962 년부터 비첸자-꾸오레 임마꼴라또, 1963 년부터 폴펫, 1965 년

부터 아레쪼에 계셨습니다. 1969 년 알바노 라찌알레 모원으로 이동하시어 다양한 요청에 응하

시며, 1973 년부터 리발타에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.  

이어서 1976 년 수도회는 나탈리나 수녀님께 총경제 봉사직을 수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. 처

음에는 알바노 라찌알레-모원에서 6 년간 그리고 1981 년부터 총원이 알바노 라찌알레에서 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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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에우르 모스타챠노로 이동한 후 3 년간으로 두 번의 임기 동안 능통하고 관대하며 근면하게 

봉사하셨습니다. 수녀님은 이 사도직을 마치면서 이 섬세한 임무를 이어 받을 사람들에가 좋은  

"마에스트라"가 되었습니다. 

1984 년부터 토리노-산 쥴리오에서, 그리고 1996 년부터 그룰리아스코 (TO)에서 가장 소외된 

사람들을 지원하는 아르코 그룹과 가정사목에 참여하면서 사도적 공동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. 

2005 년부처 카스텔 다 자노에서 첸트리 아스콜트 카리타스 의 일에 주신하며 가정을 돕고 세례

와 교리를 하였습니다. 

나탈리나 수녀님은 기도하고 기쁘며, 단순하고 창의적이며, 커다란 사목적 열정을 지진 사

람이었습니다. 수녀님은 개방적이고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특히 신문을 열정적으로 읽었습

니다. 아름다운 것들 앞에서 경이로워하고 놀라워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. 작은 친절과 감사

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, 대단히 환대하며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. 건강이 허락하는 

한 항상 본당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

습니다. 예를 들어 “작은 사탕 하나 대접해줄 수 없나요?”라며 재치 있고 영리한 농담으로 동

료를 응원 할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. 수녀님은 좋은 레지오 에밀리아로서 좋은 음식과 와

인 한 잔을 맛보는 방법을 알고있었습니다. 그분은 자신이 한 봉사에 대해 감사하는 방법을 

알고있었습니다. 수녀님의 사망 소식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고 특별한 

날에 떠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 

2019 년 11 월에 치료를  위해 베로나에서 “알베리오네 집” 공동체로 이동하셨습니다. 2020 년 

3 월 25 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뇌졸중 후 신체의 왼쪽 부분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게 되

었습니다. 

우리는 이 시기에 나탈리나 수녀님을 사랑하고 관대하게 돌보아 주었고, 이 마지막 시련의 시

기에 기도와 봉헌과 도움 그리고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준 자매들에게 감사 드립니다.  

 

이 파스카 성삼일에 나탈리나 수녀님을 성부의 자비에 맡겨드리며, 성부께 수녀님의 빠스또

렐라로서의 생명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는 이 자매가 모든 인류를 위해 이 감염

병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해방되고 믿음과 형제애 그리고 전 세계의 연대에서 새롭게 되는 선물을 

전구해주시도록 청합니다. 

 

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
 

2020 년 4월 9일 성 목요일에 

보고타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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